
구라보 - 데님의 품종 바꿔 구미 수출 가격 올려 

구라보는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데님 사업에 있어서 중국

의 생산 거점인 구라보 주하이 방직 (倉紡 珠海 紡織)에서 생산 품종을 빠르

게 바꾸고 있다. 이에 따라 홍콩 데님 사업의 상품 구성(商品 構成)을 새롭게 

조정하여, 고부가 가치 존(高附加 價値 zone)으로 교체하고 있다. 또한 일본 

국내 생산 제품도 수출 제품에서 생지(生地) 값을 올림으로써 채산을 개선하

여 적자를 없앨 예정이다. 

홍콩의 데님 사업은 구라보 주하이 방직의 생산 제품을 홍콩을 거쳐 미국

의 어패럴과 유통(流通)의 기업에게 판매하게 되며, 이제까지 구라보는 데님 

사업이 수익을 올리는 큰 주요 사업이었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급격히 불황

에 빠져들어 거래선의 가격 인하 요구가 심해졌으며, 특히 정번존에서 로컬

(local) 제품과의 경쟁이 심해져, 2007년부터 고전(苦戰)하고 있다. 

그래서 구라보는 데님 사업을 다시 짜는 방안으로 생산 품종을 바꿔치기 

시작하였다. 텍스타일 제 2부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거래선이 값싼 로컬 상

품으로 교체하였으나, 원·연료고(原·燃料高)로 로컬 상품도 20~30% 값이 올랐

으며, 값이 더 오르는 움직임마저 보인다. 이렇게 되면 거래선도 상품 기획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새 기획의 제안을 강화할 방

침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구라보 주하이 방직은 ‘IT's JAPANESE FACE’를 캐치 프

레이즈(catch phrase)로 일본의 품질·품위·기능이 명확한 소재로 생산 품종을 

바꾸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홍콩에서 제안하는 상품 구성도 베터 존(better 



zone : 품질이 더 좋은 범위)으로 새롭게 바꾸고 있으며, 평균 생지 값도 20% 

정도 올리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콤팩트사(compact yarn)로 짠 10온스(ounce) 이하의 라이트 온

스 데님(light-ounce denim)이나 폴리 올레핀계(poly-olefine계) 탄성 섬유 ‘다우 

XLA’로 짠 스트레치 데님(stretch-denim) 등을 구라보 주하이 방직에서 생산

하여 홍콩 시장으로 내놓고 있다. 특히 라이트 온스 데님은 일본 국내 시장

에서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일본 국내 시장에서도 판매할 

계획이다. 그런 때에 맞춰 대미지 가공(damage 加工) 등에 대응력을 가진 데

님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 국내 생산 제품에 관하여는, 판매가 늘고 있기는 하나, 

원·연료고나 염색 가공 코스트가 증가함으로써 수익에 심각하게 압력을 주고 

있다. 그래서 구미(歐美)로의 수출에서는 5~10% 값을 올려, 이미 거래선에게 

오퍼(offer)를 제시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거래량이 줄어도 마다하지 않을 자

세이다. 또한 NB(national brand : 日本 全國 규모로 판매되는 一流 메이커 製

造의 商標) 상품도 채산의 개선이 시급하여 조달 등을 포함한 생산 구조를 

다시 검토하여 코스트를 삭감할 계획이다. 

그런 다음에 상품력을 강화하여 개발된 상재를 적극적으로 제안할 것이다. 

2008년기에 발표한 새로운 타입의 환경 배려형 데님(環境 配慮型 denim), 어

스 데님(EARTH DENIM)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으며, 이미 NB로서 상담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2008년 7월에는 뉴욕의 에이전트(agent : 대리인)가 전시

회를 개최하여, 어스 데님도 출품하여 주목을 끌었다. 특히 환경 소재라는 

것으로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어스 데님은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

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외에 다우 XLA를 사용한 스트레치 데님도 



2008년기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들의 사업 추진으로 2008년기에는 판매고와 이익이 모두 2007년기를 웃

도는 숫자를 목표로 하면서 데님 사업에서는 종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최

선을 다할 방침이다.♣ 

 


